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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포산은 옛사람들에게 삶의 애환이 깃든 곳이었다. 산이 높아 

마치 하늘과 맞닿은 느낌이다. 보기에도 아득한 고개를 넘으면

서 비손을 하거나, 스스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작은 돌을 쌓기

도 했던 길이 오늘날은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

고 있다. 삶의 애환이든 여유든 염포산은 오늘도 사람들과 함

께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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마치 하늘과 맞닿은 느낌이다. 보기에도 아득한 고개를 넘으면

서 비손을 하거나, 스스로의 안녕을 기원하며 작은 돌을 쌓기

도 했던 길이 오늘날은 삶의 여유를 즐기는 사람들로 넘쳐나

고 있다. 삶의 애환이든 여유든 염포산은 오늘도 사람들과 함

께 하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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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늘로 이어진 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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목장의 아침

(염포 ~ 마성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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파도가 전하는 이야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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염포산 안내도

주전의 풍경

염포산 전망대에서..


